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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 파견 및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방안 집중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25(목) 중국 베이징

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으며,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이한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로 기업 편의 제고 >

  양측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

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하였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동 제도 도입으로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종전 HS 2012 → HS 2022)로 

그간 제기되어 온 FTA 원산지증명서(HS 2012)와 수출입신고서(HS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상품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 및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협의하였다. 아울러, 콘텐츠 지재권에 

대한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가칭 한중 IP Action)를 신설하여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이어 별도의 소인수 회담을 통해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비재·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대중국 진출 기반 강화 >

  한편, 여 본부장은 방중 계기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중국 시장진출 분야에서는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톈진의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톈진에서도 전자, 화학 등 분야 우리 

진출 우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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